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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13차 전원회의에서 전체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87% 올린 8,590원을 제시한 사용자 위원 안과 6.3% 올린 

8,880원을 제시한 근로자 위원 안을 놓고 표결을 벌인 끝에 15 대 11(기권 1)로 사

용자 쪽 안을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8,350원에서 240원이 

오른 것으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79만 5,310원에 해당하고 올해 기준 174만

5150원에서 5만 160원만이 오른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율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10년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율이

라고 한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

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고(제1

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을 고려하여 정한다’(제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준한 ILO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제131

호)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인하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제2조), 당

해 국가에서의 일반적 임금수준, 생계비, 사회보장급여 및 다른 사회집단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한 근로자 및 가족의 필요를 최저임금 결정에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또,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

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제1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제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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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LO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본질을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두고 있

고, 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처럼 비정규직, 하도급, 재하도

급 등 비정상적인 일자리가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보장해주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전원회의에서는 노동자측도 1만 원을 제시하지 않았다. 노동자측

은 6.3% 올린 8,880원을 제시했을 뿐이다. 노동자측도 양보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별다른 근거없이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2.87% 정도로 

인상한 것은 지나친 속도조절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나 노동 존중을 포

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노동을 ‘비용’으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사

람’으로 배려하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19. 7.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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